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그동안미술인들이힘든시기를겪었습니다 새해에는자

유롭게창작활동을하고모든국민이행복한세상이되길바

랍니다

2016년은광주광화문등전국에서피어난촛불꽃이세상

을환히비췄다 빛의 화가로 불리는추상화가우제길화백

은자연스레현장에서본감흥을캔버스에옮겼다 일렁이는

촛불을 표현한 알록달록한 작품들은 시대의 아픔을 넘어 희

망을이야기하고있다

우화백이우제길미술관에서96번째개인전으로새해를연

다 2월15일까지 2017 LIGHT 1406꽃빛으로 봄을 부르

다전을마련했다

이번 전시에서 우 화백은 지난해 촛불집회 등에서 영감을

얻어작업한신작 20여점을선보인다 테이프를이용해콜라

쥬형식으로빛을표현한기존작품과는달리신작은붓을이

용해국민염원을표현한점이특징이다

전시장은한편의이야기를따라작품을배치했다

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91m세로 15m 대작

BLACK 2016겨울밤 이야기다 칠흑같은 겨울밤을 배경

으로광화문에서열렸던촛불집회를담았다 곳곳에자리잡

은건물 사람들이들고있는촛불 환하게빛나는핸드폰화

면등을화폭으로옮겼다 현시대는겨울밤처럼어둡지만캔

버스안환한색채처럼언젠가는밝아질것이라는메시지다

겨울밤이야기에 이어봄을부르는작품을만날수있다

LIGHT 2016봄은 화면 가득 연둣빛과 어우러진 현란한

색채로 봄 소식을 전한다 우 화백은 봄을 우리가 바라는 새

로운 세상으로 보고 희망과 정의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

담았다

전시 주제는 작품 나만의 태극기로 귀결된다 우리나라

전통재료한지에그린이작품은중간에배치한태극기를수

많은빛들이비추고있다 빛하나하나는국민개개인을형상

화했다 지금은힘들고어려운시기지만이를극복하고희망

찬대한민국을함께만들자고기원하는작품이다

그밖에금남로촛불집회를모티브로작업한작품 LIGHT

2016금남로도 눈에 띈다 금남로 촛불집회 사진을 가운데

에배치하고주위에촛불을든사람들이둘러싼모습이다 한

국 전통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나란히 설치한

LIGHT 201612A LIGHT 2016 12B 연작은한반도통

일을바라는마음이서려있다

전시장 중간에 배치한 아카이브 자료도 빼놓지 말고 봐야

한다 1955년 광주서중학교 시절 전남 도청 계림동 충장로

일대를스케치한작품들과그동안열었던전시회도록등각

종자료들을볼수있다

우화백은 광화문 금남로 그리고전국을환하게비춘빛

이새해에는더욱밝고힘차게우리를감싸주리라고믿는다

며 희망찬빛을기원하며이번전시를준비했다고말했다

우 화백은 한국 추상화단 15세대로 문화체육부장관공로

상(1994) 옥관문화훈장(2004) 예총예술문화상 대상(2002)

등을 수상했다 국내 3대 비구상 미술그룹으로 꼽히는 (사)

에뽀끄(1964년 창립) 초창기 멤버로 현재까지 몸을 담고 있

다 문의 0622246601 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촛불꽃 봄을 부르다

우제길 96번째 개인전 2017 LIGHT 14062월 15일까지 우제길미술관

캔버스옮겨담은촛불집회현장감흥

겨울밤이야기 등 신작 20여점 선봬

LIGHT

금남로

나무로봇을통해피폐해지는자연과인

간이기심을이야기하는김동인작가가 30

일까지 갤러리 리채에서 나무로봇전을

연다

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로 만든

로봇탱크등작품 100여점을선보인다

나무로봇 시리즈는 기계적인 이미지

와자연적인나무를조합해환경오염을대

한심각성을담은작품이다 영화 트랜스

포머에 나오는 강인한 로봇 이미지부터

애니메이션 윌E에 나오는 귀여운 로봇

등을만날수있다 특히 나무로봇이탑승

하는 나무정령과 변신이 가능한 로봇 등

과거보다스케일이커진작품을전시한다

작품은구매할수도있다소형로봇(높이

15)은1만원대부터대형(60)은최대70

만원에판매한다 또 15개한정으로나무명

함통은1만5000원에구입할수있다

체험프로그램도연다방문객들은김작

가와함께 나만의 나무로봇을 만드는시

간을가질수있다체험킷 5000원

조선대미술대학대학원을졸업한김씨

는 2006 제6회 광주 비엔날레에 슈카르

트팀 소속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어른

아이들의 취미생활전(금봉미술관) 조대

미술70년전(조선대미술관)에참여했다

한편 갤러리는 2729일 휴무이며 30

일은문을연다 문의 0624120005

김용희기자 kimyh@kwangjucokr

나무로봇 시리즈

(재)광주여성재단(대표이사장혜숙)은오는 18일부터 2월 17일

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서경숙작가의 천연염색 생활소품 작

품전을개최한다

서경숙작가는이번전시에서 천연염색생활소품이라는주제

로천연염색한섬유와꼰사를이용한전통매듭작품을선보인다

이작가는ACE Fair 서울기프트쇼 우수중소기업시제품수

공예품전시회디자인비엔날레아트마켓전시회등에참여했으

며현재개인공방을운영하고있다

18일오후 2시에는시민대상무료체험프로그램도운영한다

이날 프로그램에서는천연염색의광목천과자수 비즈를이용해

얼굴캐릭터를그린후각자의취향에맞게수를놓고비즈를가

미한장식용미니브로치를만들어본다참여희망자는 17일까지

홈페이지(wwwgjwforkr) 및 팩스(6700505)로선착순신청하

면된다 문의 0626700536김미은기자mekim@kwangjucokr

광주여성재단서경숙작가천연염색작품전 18일2월 17일

올해로 93세를맞는김기윤할머니가 13일까지임소윤갤러리

(남구빛고을노인건강타운)에서 5번째개인전 엄마와크레파스

새를부르다를연다

취미 생활로손녀가놓고간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그

리기시작한김할머니는지난 2015년부터그동안그린작품 500

여점 중 선별해전시를열고있다 갤러리를빼곡히채운작품들

은 김 할머니가 만난 정감 어린 소재들을 그렸다 화단에서 키우

고있는꽃화분부터가지오이고추수박등야채 꽃으로둘러

싸인자택손녀손주얼굴까지마음속이야기들을담았다

또한 오서산 상봉산 등 어릴 적 할머니가 뛰놀던 고향 풍경도

등장한다전문미술교육을받지는않았지만알록달록색칠한산

들은마치어린아이마음으로돌아간듯동심이가득느껴진다

김할머니는지난 2015년부터광주사직도서관갤러리양림미

술관등에서아들김을현시인등가족지인도움을받아개인전

을개최하고있다문의 0626038945 김용희기자kimyh@

93세 김기윤할머니 5번째 개인전 내일까지임소윤갤러리

김동인 나무로봇전 30일까지갤러리리채

18일 미니브로치만들기무료체험도


